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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사회봉사 200시간 … 계획범행 부정 판단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9월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9월11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

년6월이 선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남이 상처를 입은데 대해 회사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적 보복행위

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벌 회장으로서의 준법정신을 망각했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父情)이 앞선 나머지 사건 경

위에 이르게 됐고 조직폭력배가 일부 동원이 됐으나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 범위가 확대되고 실제 가해자를 찾아낸 뒤에는 폭행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사건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재력으로서 사회 공헌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공동체 일원으로 회장으로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으로 범행을 속죄하기 위해 복지시설 및 대민봉사 활동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실형 선고 후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져 8월1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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